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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옥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고 
양승태 대법원장은 임명제청을 철회하라.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유린을 만천하에 드러냄으로써 87년 민
주화운동의 도화선이 되었던 우리 현대사에서 가장 가슴 아픈 사건 중 하나이다. 공
익의 대표자로서 정의와 인권을 바로 세워야 하는 검사는 응당 사건의 실체와 배후를 
명백히 밝혔어야 한다. 그러나 87년 당시 이 사건을 담당한 경찰과 검사들은 사건을 
축소하고 은폐하기에 급급했다. 그 때 수사를 맡았던 검사가 이제 대한민국의 기본권 
수호를 위한 최고법관인 대법관이 되려고 한다. 

대법원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이며 대법관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질과 소명의식을 가져야한다. 박상옥 후보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
소, 은폐 의혹에 대하여 수사팀 일원으로서 최선을 다했다고 변명한다. 최선을 다했으
나 사건의 진상을 알지 못한 것이라면 검사로서 최소한의 자질이 없는 것이며, 알고
도 묵인한 것이라면 정의와 인권을 도외시한 채 불의에 눈 감고 기득권에 편승하려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이러한 인물을 대법관으로 인정할 수 없다. 박상옥 후보자는 이제라도 자진 사퇴하라. 
그 길만이 추락한 사법부의 위신과 남아 있는 스스로의 명예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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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이다. 불의의 어둠을 걷어내는 용기 있는 검사, 오로지 진실만을 따라가는 공평한 
검사가 되려고 했던 지난날의 맹세를 잊지 않기를 바란다.  

아울러 여야는 대법관 공백을 앞세워 인사청문회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양승태 대법
원장에게 임명 제청 철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사법권의 독
립을 옹호해야할 대법원에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 대법관이 임명된다면 이는 일
시적인 업무공백보다 더 큰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게 될 것이다. 

국회는 적어도 이번 사태의 발단이라 할 수 있는 비민주적인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절차를 전면 개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또한 대법원 규칙 개정을 통해 후보자
선정에서 검증 및 후보선정 과정에 이르기까지 밀실 회의를 청산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강구하라. 대법원은 부적격자인 박상옥 후보자추천을 철회하는 것, 그것이 사법의 독
립성과 민주성을 그나마 확보할 수 있는 첫걸음임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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